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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해 대출로 대금을 

먼저 받는 실태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금융감독원으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플랫폼 

입점업체가 대금 정산을 대출로 먼저 받은 건수는 약 1만 3천건, 대출 규모로는 

1조 8,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판매대금 대출은 한 은행에서 운영하는 상품을 

통해서다. 이 대출은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정산금

을 대출로 먼저 지급 받고, 은행이 정산금을 받아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지급할 판매정산금 사항을 담은 정산채권을 토대로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은행이 차주 신청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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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정산을 대출로? 최근 5년간 플랫폼 

입점업체 정산대금 대출액, 1조 8천억원 달해
- 대금을 대출로 받은 건수 약 1만 3천건, 부과된 이자액 41억원

- 7개 플랫폼 기업에서 대출 제휴, 쿠팡이 73%로 압도적 비중

- 최장 60일 수준의 대금정산 기간, 자금 급한 입점업체 대출로

- 입점업체 대금 정산 축소 및 플랫폼 거래공정화 위한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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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금 대출을 받은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에는 대출 

발생 건수가 216건에 252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대출 

차주 사업체 수가 1,539개에 2,17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차주수 3,184개에 4,706억원, 지난해는 4,055개에 약 6,240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차주수가 3,867개에 4,763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정산대금 

대출 차주수와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대출 상품에 제휴된 플랫폼 회사별로 비교해보면,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

이 정산대금을 대출로 먼저 받은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3,322억원으로 전체 대

출액의 73%를 차지, 압도적으로 높았다. 뒤이어 ▲위메프 입점업체 대출액이 

2,554억원, ▲지마켓이 1,360억원, ▲무신사 590억원, ▲W컨셉(올해 중 제휴 종

료)이 590억원, ▲SSG가 43억 5,900만원에 달했다.

이 상품은 정산주기가 길어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입점업체 셀러에게 

구매 확정된 매출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선(先)정산 서비스를 목적으로 출시됐

다.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이 정산채권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높지 않은 이율에 빌릴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입점업체가 대금을 제때 정산받지 못한 것을 대출로 대신 받아가는 방

식이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입점업체가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출 상품을 통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자액은 41억 1,800만원에 달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자는 대출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공제하는 선취이자 

방식으로 입점업체들은 대금을 대출로 받으면서 이자도 먼저 납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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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은행에 발생된 이자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2019년에는 이자 규모가 9,200만원에서 2020년에는 4억 6,400만원으로 크

게 늘어났고, 2021년엔 9억 8,300만원, 지난해는 12억 7,900만원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의 평균 이율은 4.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채권에 기재된 대금 

범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정산을 통해 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

도 대금을 대출로 받은 영향으로선 무시하긴 어려운 규모란 지적이다. 

한편, 입점업체들이 대출로 먼저 받는 대금은 거의 대부분 정산되어 상환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대출액 1조 8천억원에서 연체가 발생한 규모

는 8,100만원으로 전체의 0.00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는 입점업체의 갑작스런 폐업이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플랫폼 기

업으로부터 은행에 대출 상환을 위한 대금 지급이 진행되지 못해 상각처리가 

된 경우를 일컫는다. 결국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면 모든 대출은 상환까지 이

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히 대금 정산만 적당한 때 이뤄졌다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처럼 입점업체가 정산대금을 대출로 받게 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기업의 정산 

주기가 길다는 데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이나 

위탁 등에 따른 상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마다 직매입 판매 등 영업 방식에 따라 대금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상황이다. 중소상인총연합회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거래

에서 정산 기간이 법정 기준 범위에 맞춰서 지급이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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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도 입점업체 입장에서 체감하는 정산주기는 더 길다고 토로한다. 일례로 

쿠팡의 경우 구매확정이 된 시점 이후부터 정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구매확정도 실제 판매가 이뤄진 시기보다 더 이후여서 그만큼의 체

감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월정산 방식에선 은행의 정산채권 만기가 통상 50~60일 수준으로 잡히며 

실제 정산도 만기에 맞춰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체감 정산주기는 최대 기준인 

60일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장 정산 대금 지급을 통해 현금이 필요한 영

세한 입점업체 입장에선 단기적인 자금 압박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플랫폼마다 대금 정산 방식도 주기도 천차만별이어서 특

히 정산주기가 긴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금 정산

을 대출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김종민 의원은“정당한 대금 정산이 안 돼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이 법적으

로 정당하게 허용될 수 있는 시장 활동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경제 구조 

건설이란 대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플랫폼 거래 관계

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금 정산기간의 법적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줄이는 방안의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를 상시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하는 일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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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도별 플랫폼 대금 정산 대출 상품 운영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상환차주 및 대출액 : 각 당해연도 말일 기준, 당해연도 내 상환 현황

■최근 5년간 입점 플랫폼 기업별 플랫폼 대금 정산 대출 상품 운영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상환차주 및 대출액 : 각 당해연도 말일 기준, 당해연도 내 상환 현황

연도
신규차주수

(개)

상환차주수

(개)

신규대출액

(백만원)

상환대출액

(백만원)

평균이율

(%)

이자액

(백만원)

연체대출액

(백만원)

2019 216 64 25,216 21,079 5.86 92 0 

2020 1,539 531 217,112 194,943 4.89 464 0 

2021 3,184 1,532 470,689 443,683 4.38 983 20 

2022 4,055 1,994 623,862 588,457 4.23 1,279 29 

2023.08월 3,867 1,768 476,328 436,514 5.38 1,300 32 

소계 12,861 5,889 1,813,207 1,684,676 4.95 4,118 81 

플랫폼명
신규차주수

(개)

상환차주수

(개)

신규대출액

(백만원)

상환대출액

(백만원)

이자액

(백만원)

쿠팡 9,532 4,150 1,332,219 1,235,991 3,062 

위메프 1,994 979 255,418 233,212 755 

지마켓 809 519 136,057 133,786 77 

무신사 258 112 59,020 53,903 124 

더블유컨셉

코리아
185 77 22,983 21,273 82 

SSG 26 17 4,359 3,638 9 

패션플러스 57 35 3,151 2,873 9 

전체 12,861 5,889 1,813,207 1,684,676 4,118 


